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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현대음악

나    운   영

   

    1. 국악과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

    국악과 현대음악은 웬일인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국악이란 말에서는 고대古代음악 

내지 고전음악에 국한된 느낌을 주고 현대음악이란 말에서는 양악에 국한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은 어디까지나 그릇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국악이 현대적이어서 안 된다는 법이 없고 또한 현대음악이 

국악풍이어서 안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악, 국악 또는 낭만음악을 포함한 고전음악. 재즈를 포함한 현대음악으로 엄격하게 구분하

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데서 뜻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과 마찰이 생겨진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기 까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서 양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국악이 옛것을 보존하

는 데만 급급해서 별로 창작다운 창작이 없었던 때문이고. 셋째로는 국악이 템포가 너무도 느리고 곡 자체가 너

무나도 길고 변화가 적어서 마치 시대 감각을 아예 외면한 듯한 감마저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악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국악과 현대음악 사이의 높은 담이 자연히 무너질 수 있으리라.

    2. 국악의 현대화에 대하여

    과연 국악은 누가 현대화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국악인에게 맡겨도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악인이 맡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양악에 조예가 깊

은 국악인이 맡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악의 맛과 멋을 잘 아는 양악인에게 맡겨져야만 할 것인가? 국

악의 현대화 작업은 마땅히 국악을 이해하는 양악인이 솔선해서 착수해야 된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다.

    왜냐하면 양악에 있어서의 악전 또는 통론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마치 양악에 통달이나 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 국악인이 어찌 국악의 현대화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악의 전前고전. 고전. 

낭만. 근대. 현대의 작곡기법을 체득한 다음에 양악과 국악이 다른 점을 발견하여 현대적인 국악을 창조해야 된

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화성화하는 문제, 대위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연주법의 개발문제, 악기의 개

량. 개조의 문제를 비롯하여 양악의 작곡학(화성학, 대위법, 악식론, 관현악법, 작곡법)을 이수한 사람이 아니고

는 섣불리 손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창악회 주최로 <동서음악의 교류 및 관계>의 심포지움이 열렸었는데 이혜구 교수는 동양 음악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컨대 서양음악이 전통적인 조성을 사용하고 동양음악이 복음을 쓰지 않고 복잡한 리듬과 미분 음정의 선율만

을 쓰는 한, 이 양자는 동서는 구별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동서음악이 피차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재료와 기

법을 연구하여 가는 마당에서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상대편에서 찾게 되어 교류를 불가피하게 하고 또 앞으로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류를 가진 음악은 국악이니 양악이니 규정하기 어렵고 그것은 작곡자 개인의 창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국악기를 사용한 신작을 ―그게 무슨 국악이냐고―비난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것은 창작품인 이상 기존의 



국악이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비난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언하면 동서음악이 다 같이 자기 전통에서 벗

어나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 피차의 기법과 재료를 유용하면 대체로 국제성을 띠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순애 교수는 서양음악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서음악 교류의 의미를 서로 이질적인 음악의 내용과 형식을 결부시키는 것이라고는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음

악교류는 지배나 추종의 형식이 아닌 상호인정과 보충의 병립 관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위법과 화성법으로 집약되는 서양음악의 구조와 멜로디 ・ 리듬으로 전개되는 동양음악의 구조가 상호 보완작용

을 할 때 동서음악의 교류에 의한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국악이 현대 서양 작곡가들이 지향하는 여러 

음악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작곡가들도 국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음악의 재료를 잘 안

다는 것이 좋은 창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곡가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폐쇄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창작의 단어

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교수는 동서음악의 교류가 이루어져야겠고 국악이 현대화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국악이니 현대음악이니 구별 지어 생각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3. 현대음악과 신고전음악과의 관계

    우선 나는 음악의 시대적 양식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1. 고대적 양식... 기원전까지의 원시민족. 고대문화민족.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단선적인 민속음악양식

    2. 로마네스크 양식... 대체로 7세기부터 9세기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한 단선적인 교회음악양식

    3. 고딕 양식... 대체로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네덜란드와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한 다성적인 교회음악양식

과 민중음악가들에 의한 단선적인 세속음악양식

    4. 르네상스 양식... 대체로 16세기 전반에 걸쳐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단선적 음악양식

    5. 바로크 양식... 대체로 17세기 전반에 걸쳐 이태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화성적 단선음악양식과 대체로 18

세기 전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대위법적 다성음악양식

    6. 로코코 양식... 대체로 18세기 중기에 불란서를 중심으로 발달한 세속적인 화성적 단선음악양식

    7. 클래식 양식... 대체로 18세기 후기에 주로 비엔나를 중심으로 발달한 화성적 단선음악양식

    8. 로맨틱 양식... 대체로 19세기 전반에 걸쳐 주로 독일, 이태리, 불란서,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

양식

    9. 모던 양식... 20세기 전기에 주로 불란서, 독일, 러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양식

  10. 컨템포라리 양식... 20세기 후기에 주로 불란서,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양식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흔히 고대적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양식과 바로크양식과 로코코양식을 

통틀어서 말할 때 전고전음악이라 하고 모던양식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 양식을 통털어서 말할 때 현대

음악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현대음악과 전고전음악은 상통되는 점이 많다. 즉 현대음악 중에는 전고전음악의 정

신이나 수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현대화한 것도 많다.

    음악양식이란 지구처럼 둥글고 돌고 도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현대음악과 전고전음악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던양식 중에는 신고전주의 음악들이 있는데 이는 스트라빈스키가 1927년에 

제창한 것으로서 <Back to BACH>를 의미한다.

    한편 컨템포라리 양식 중에는 12음 음악이 있는데 이는 쇤베르크가 1924년에 창안한 것으로서 16세기 대위

법에서 나오는 전위법. 역행법. 전위역행법을 서로 동시에 결합시키거나 모방법, 확대법, 축소법 등등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음악과 전고전음악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줄로 안다. 요컨대 

현대음악이 과거의 전통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 돌파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아간 곳이 전고전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국악의 분류

    국악 중에서도 아악. 당악은 서양의 전고전음악보다 훨씬 앞선 음악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국악의 분류를 간단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1. 아악雅樂...중국의 주周시대와 그 이전의 음악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예종(睿宗) 때에 전해 들어온 것으로서 문묘

악文廟樂이 가장 좋은 예이다.

    2. 당악唐樂...당唐나라 이후 송宋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이며 중국의 속악의 통칭으로서 보허자步虛子, 낙양춘洛陽春 등

이 가장 좋은 예이다.

    3. 향악鄕樂...삼국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서 백제의 정읍井邑, 고려조의 가곡, 이조의 여

민락與民樂, 영산회상靈⼭會相 등이 가장 좋은 예이다.

    4. 속악俗樂...가사. 시조.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농악. 창악(판소리). 민요. 잡가 등등을 말한다. 

    이를 악곡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문묘악文廟樂...공자님을 제사하는 문묘 즉 오늘날의 성균관에서 쓰는 제전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향음악

은 고려 제16대 예종(睿宗, 1106~1122) 때에 송나라에서 들어온 곡이다.

    2. 보허자步虛子...일명 장춘불로지곡長春不老之曲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때 들어온 송의 사악詞樂계통의 음악으로서 

이조 세조(世祖, 1455~1468) 때 개작되어 황세자의 행차나 궁중의 연례 및 무용 반주곡으로 많이 연주되어온 전3곡

의 장중한 관악곡이다.

    3. 낙양춘洛陽春...보허자와 함께 송의 사악詞樂 계통의 음악으로서 영조(英祖, 1724~1776) 때의 속악원보에 전해오

며 주로 문소전文紹殿의 참신 4배례와 하례賀禮의 식전에 연주되었던 관악곡이다.(예전에는 현악곡이었었다)

    4. 정읍井邑...일명 수제천壽齊天이라고도 하는데 약1300년 전 신라시대에 작곡되었다고도 하며 궁중 연례 및 무용 

반주곡으로 연주되어오는 전4장의 관악곡이다.

    5. 가곡歌曲...일명 만년장탄지곡萬年長嘆之曲이라고도 하는데 시조시時調詩를 담아 부르며 5장 형식으로 된 관현악 반

주의 예술가곡이다.

    6. 여민락與民樂...일명 승평만세지곡昇平萬歲之曲 또는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라고도 하는데 본래는 세종(世宗, 1397~ 

1450 )27년에 대왕의 명으로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등이 지어 올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25장 가운데서 수

장,2,3,4장 ,졸장을 얹어 노래부르던 곡조이나 오늘날은 관현악으로 연주된다.

    7. 영산회상靈⼭會相...관악기를 위한 영산회상을 일명 관악영산회상管樂靈⼭會相 또는 표정만방지곡表正萬方之曲이라고

도 하는데 8악장으로 되어있고 무용 반주곡으로서 특출하다.

    8. 가사歌詞...가사체의 장가長歌를 향토적인 선율로 노래하는 수장한 음악으로서 대체로 이조 중종(中宗, 

1506~1544)이후 선조(宣祖, 1588~1608) 사이에 무르익었다.

    9. 시조時調...시조시時調詩를 담아 부르며 3장 형식으로 된 곡이다.

  10. 산조散調...남도지방을 중심하여 발달한 민속적 기악곡으로서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의 3악장 형식으로 되었으

며 가야금 산조는 1880년 김창조(金昌祖, 1865~1919)가 처음으로 연주했으며 거문고 산조는 1910년 백낙준(白樂

俊, 1876~1930)이 처음으로 연주했다.

  11. 농악農樂...농사 작업할 때나 부락의 제사(당산제,기우제 등)때에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12. 창악唱樂...판소리로서 광대가 부채를 들고 서서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먼저 목을 풀기 위해 단가를 부른 다음에 

춘향가와 같은 긴 이야기를 높고 낮은 소리, 아니리. 광대의 형용 ・ 동작을 뜻하는 발림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



다.

    5. 민족음악 수립의 당면문제

    민족음악의 수립은 먼저 그 나라의 문화적 유산의 올바른 계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민족음

악 발달사를 들추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나라의 고전인 속악을 수집 ・ 연구한 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러시아의 발라키레프, 헝가리의 바르토크, 코다이, 체코의 스메타나, 브라질의 빌라 로보스, 멕시코의 샤베스 등이 곧 

그들이다. 특히 18세기까지 음악 열등국이었던 러시아가 발라키레프를 중심으로 조직된 5인조로 말미암아 일약 세계

적인 음악국이 된 것을 볼 때 속악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속악이 흔히 주석에서 불리워질뿐 천대를 받고 있다. 원래 우

리나라의 속악에는 가사. 시조.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창악. 민요. 잡가. 농악. 시나위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농악

장단은 스트라빈스키도 따를 수 없을 만치 독특한 것이며 창악은 훌륭한 오페라이다. 또 민요만 하더라도 경기. 서도. 

남도 등 제각기 지방색이 잘 표현되어 있고 더욱이 제주도 민요는 너무도 특이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악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음악은 속악만으로 창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궁중악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조의 

가곡 이조의 여민락과 영산회상 등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궁중음악이다.

    또 이 밖에 우리는 외래음악을 섭취해야할 것이다. 즉 아악과 당악이 중국에서 들어온 뒤로 우리 국악의 중요한 요소

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악 중의 문묘악, 당악 중의 보허자, 낙양춘, 미환입 등을 또한 탐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음악인 향악, 속악과 외래음악인 중국의 아악, 당악—그리고 구미의 현대음악—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섭취해서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우리 민족음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

체로 구전에 의해 계승되어오는 우리 고전은 명인의 서거와 함께 그 자취가 없어져만 간다. 우리는 고적을 보존하는 데

만 힘쓸 것이 아니라 국악을 보전하는데도 착안햬야 할 것이 아닌가? 구미의 현대음악이 자기 나라의 고대음악과 특히 

민요의 발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7년 전부터 '제주도민요의 작곡학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무진장으로 많은 민요를 보다 본격

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민속음악박물관'을 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
다.

    끝으로 대개 종합대학에는 음악대학이 있다. 그중에서도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음악대학 안에 종교음

악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성균관 대학교에도 문묘악을 포함한 아

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유교儒敎음악과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국립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나 한양대

학교 음악대학 등에도 국악과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기관에서는 아악. 당악. 향악. 속악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교음악과가 하루속히 신설됨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악의 근본은 아악에 있다. 그러므로 유교음악과의 신설이 곧 국악의 중흥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국악의 현대화 ・ 세계성을 띤 한국적 현대음악의 창조를 위한 것이 된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는 바이다. 본래 아악이 중

국에서 들어왔으나 오늘날 중국에서는 보존되어있지 못하고 한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악이 일본으로 건너가긴 했

으나 일본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마당에 본래의 형태대로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아악을 계속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

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성균관대학교가 앞장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연성음악. 

불확정성음악. 행동음악. 성음악. 전위음악 등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온 세계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아악을 통한 동양음악의 부흥운동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철학이 없는 서양 현대음악, 해프닝 쇼를 방불케하는 전위前僞음악 아닌 전위全僞음악, 종교음악마저 세속화되고 추

락화 되어가는 이 세대에 있어서 깊은 동양사상에 뿌리를 박은 한국적인 현대음악을 창조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윤이



상(尹伊桑, 1917~1995) 씨야말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다. 미래음악은 아악雅樂으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1973. 5.19  성대신문>


